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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전학으로 풀어보는 창조와 진화 

정 판 선(교수， 상지대학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 

기에 좋았더라"(창1:11-12)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논쟁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창세기 l장에 종류대로 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 나오는 데 

이 종류대로 라는 용어를 현대유전학으로 풀어 보고자 한다. 유전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학에 관련된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먼저 DNA란 무엇인가?DNA는 생명의 설계도이다.DNA는 당(suger) 

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당은 디옥시리보스(deoxyribose)라 불 

리는데 0JIlO04 이처럼 탄소(C) ， 수소(H) ， 산소(0)로 구성되어 있다. 인산 

(phos이1ate)은 PO~로 인(P)과 산소(0)로 구성 되 어 있다. 염 기 (base)에 는 

네 종류가 있는데， 염기의 구성도 탄소(C) ， 수소(H)， 산소(0) ， 질소(N)로 

되어있다. 네 종류의 염기에는 A(아데닌)Csf굉~S. G(구아닌) αH50Ns， 

C(시토신) 않fsON3， T(티민) 딩뻐”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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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종류의 염 기가 인간의 경우 AGTTGGCATCGACCTGA등으로 

30억 개가 나열되어 생명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설계도의 

재료는 동물이나 식물 모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써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피부， 뼈， 

피， 심장 등등을 만든다. 

요즘엔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실험실에서 생명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의 설계도는 만들 수 있어도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2ffJ2년도에 인간의 인간 생명의 

설계도 30억개의 염기를 다 해독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읽긴 읽었으나 의 

미를 모르는 부분이 95%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생명의 설계도 DNA의 재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C,H,O, 인산 P,O, 염 기 C,H,O,N,P 등의 

재료들이 모여서 우리 폼의 뼈 뼈개， 이 않개， 피(적혈구， 백혈구， 임파귀 

등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들 입속의 영구치만 예를 들어도 앞니 8개， 송곳니 4개， 앞어금니 

8개， 뒤어금니 8개， 사랑니 4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하나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즘 

고급 임플란트 가격이 한 개에 300만원 한다 하니 우리 입속에 1억원이 

들어 있는 셈이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필요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인체를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뼈는 땅을 다지 

고 높게 철근을 세우는 것과 같으며， 근육은 콘크리트와 같이 살을 붙이는 

것이고， 혈관 은 수도관의 역할을 하고， 피부는 타일이나 유리 단장을 하는 

것과같다 

이러한 DNA의 네 종류의 염기(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가 정자에 

$억 쌍， 난자에 %억 쌍，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한 개 세포에 네 종류의 

염기가 120억 개가 되는 셈이다. 1，뼈쪽 책 2，뼈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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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리 몸의 기관과 장기를 만드는 설계도의 염기 배열순서가 한 개만 

툴려도 암세포가 발생하거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혈액 속의 적혈구는 원형으로 적혈구 내에는 산소를 운반하 

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이 적혈구를 원형으로 만드는 데 관여하는 

네 종류의 염기 1，722개 중에 한 개만 이상이 발생해도 적혈구는 낫 모양이 

되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 빈혈증에 시달리는 병에 걸리게 

된다. 이것을 염기로 나타내 보면， 정상 형태는 --TGG GGA CTI 
CTT---로 원형 적혈구를 만들고 이상 형태는 --TGG GGA CAT 
CTT---로 낫모양 적혈구를 만든다. T(티민)가 A(아데닌)으로 바캠으로 

써 비정상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염기 1.7227] 중 1개 이상이 생기변 
낫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져 빈혈증에 걸리게 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정교한 생명의 설계도인 DNA의 네 종류의 염기가 한 개 세포에 

120억 개가 들어 있다. 세포는 끊임 없이 세포분열을 하는데 세포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120억 개의 염기가 두 배로 증폭된 다음에 두 개세포로 

나누어지게 된다. 인간의 경우 이 세포분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20억 

개의 염기를 46개의 캡슐로 포장해서 두 배로 증폭시킨 다음 세포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캡슐을 염색체라고 부른다. 이 염색체 46개의 숫자는 황인 

종， 백인종， 흑인 등 모든 인종에서 동일하다고 1952년에 발표되었다. 이 

46개의 염색체는 세포분열 시에만 나타나는데 1개의 염색체에 약 3，αU개 

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염색체가 결실(缺 

失)되어 45개를 가지면 3，αU개의 유전자가 사라짐으로써 설계도가 이상 

인 기형아가 태어나고， 한 개 많은 47개의 염색체를 가지면 3，(XX)개의 유전 

자가 중복되는 기형아가 태어난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증후군은 염색체가 47개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정신박약증세를 나타내며 입과 코가 작고 심장이 기형이다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 염색체가 45개인 증상인데， 외관상 

여성이다. 키가 작아서 성인이 되어도 120-140cm밖에 안 된다. 생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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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로 발육되지 않아 월경이 나타나지 않으며 불임이다. 터너증후군 

태아의 95%는 자연 유산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성염색체의 이상으로 

염색체가 47개이며 외관상 남성이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사춘기가 지 

나서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며， 가슴이 발달하여 유방을 가진 

다 정소가 작고 정자가 생성되지 않아 불임이다 

이와 같이 염색체의 숫자 이상은 설계도의 이상으로 나타나 치명적인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고유한 숫자의 염색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동식물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염색체수를 갖고 있다. 인간 

46개， 잉 어 1047B, 고양이 $개， 소 60개， 개 78개， 돼 지 40개， 쥐 40개， 

토끼 44개， 원숭이 42개， 침 팬지 48개， 고릴라 48개， 말 64개， 초파리 8개 

등이다. 

현재 모든 초중고 대학의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 염색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염 색체의 수와 모양 및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 

다. 같은 종류의 정상적인 생물이라면 어떤 개체나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같고 한 개체의 어떤 조직의 세포를 보아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맺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 

에 좋았더라"(창 1:11-12) 
생물교과서의 염색체의 수와 모양 및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하다는 기술과 창세기의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현대의 생물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1aD년대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유전자의 개념은 물로 염색체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이유로 진화론에서는 두개골이 

현대유전학으로 풀어보는 창조와 진화 정찬선 231 



라든가 흔적기관 등을 예로 들며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 

하는데 이것은 전혀 유전학의 설계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원숭이의 염색체는 42개이다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원숭이도 새끼를 계속 

낳아서 염색체가 46개까지 되어야 하는데 원숭이도 염색체가 한 개 많거 

나 적으면 그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티코 자동차의 

설계도가 몇 만 년이 지나면 그랜저의 설계도로 저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생물교과서에는 진화 

론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염색체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식물의 염색체도 종류에 따라 고유한 숫자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벼 

24개， 백합 24개， 토마토 48개， 밀 42개， 양파 16개， 감자 48개， 사과 34개， 

담배 48개， 보리 14개， 옥수수 207H, 무 187H 이다. 벼의 염색체가 24개인데， 

이것도 한 개 많거나 적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열리게 된다. 

토마토와 감자， 담배가 487H로 같은 수의 염색체이지만 설계도가 전혀 

다르다. 고유한 설계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논쟁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생명의 설계도의 신묘막측함을 유전자와 염색체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런 근거들에 입각하여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저절 

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 

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자라면서 눈도 되고， 코도 되는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 생명의 설계도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GENESIS(창세기)， GENEfICS(유전학)， 

GEi\TE(유전자) 등의 단어에서 보듯이 유전학， 유전자의 언어적 기원이 

창세기에서 유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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